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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부모기대-실제자

기의 불일치가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과 정적 상관을 갖는

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둘째,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와 심리

적 부적응 간의 관계가 갈등적 독립에 의해 매개되는지 살펴보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생(N=271)을 대상으로 

설문 연구를 실시하였다. 한국판 부모기대 부응 척도(K-LPEI), 

대학생활 적응 척도(SACQ)의 개인-정서적응 문항, 심리적 독립 

척도(PSI)의 갈등적 독립 문항, 한국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단

축형(K-MC-13)이 사용되었다. 이후,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매개효과 분석이 실시되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부모기대와 실제자기의 차이가 크다

고 지각할수록 대학생활에서 높은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였다. 

부모기대만을 독립변인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심리적 부적응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부모기대와 실제자기의 불일치가 대학생의 심리적 부적응

에 미치는 영향은 갈등적 독립에 의해 완전 매개되었다. 즉, 부모

기대-실제자기 불일치를 크게 지각하는 학생들은 갈등적 독립 수

준을 낮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는 다시 대학생활에서의 높

은 심리적 부적응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가 부모에 대한 원

망, 죄책감, 분노 등의 갈등적 정서를 유발함으로써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상담 실제에 갖는 함의를 밝히고, 후속 연구에 관해 제언하면 다

음과 같다.

우선, 부모 기대와 연관된 심리적 부적응을 호소하는 내담자의 

경우, 상담사는 부모 기대와 실제 자기에 대한 지각을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상호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러한 불일치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로 인해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는 내담자의 경우, 상담사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개별화를 촉진하는 등 부모에 대한 갈등적 정서를 감소시키는 상

담 개입을 실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후속연구로는 오랜 기간 부모 기대에 과잉 부응하고 

있는 자녀 혹은 높은 부모의 기대에 계속해서 부응하고 있는 자녀 

등 특수집단에 대한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문화

권의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도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

다. 학업이나 진로 영역 외에, 자녀의 연애 관계에 관한 부모기대

-실제자기 불일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서도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심리적 분리 뿐 아니라, 상호간 이해와 수용, 

높은 친밀감을 경험하는 성숙한 부모자녀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모기대-실제자

기 불일치의 인과적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실시될 필요

가 있다.

주요어 : 대학생, 부모, 기대, 갈등적 독립, 심리적 부적응

학  번 : 2018-2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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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각된 부모기대와 실제자기의 불일치’가 ‘대

학생 자녀의 심리적 적응’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매개요인으로 ‘갈등적 독립’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 설계 과정에서 주요 기반이 된 이론은 자기불일치 이론과 

대상관계이론이다. 이를 통하여 부모기대와 관련하여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대학생 내담자에게 적합한 상담 개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대학생들의 심리적 부적응은 대학 상담 센터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문제는 학생 개인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 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과 관련되어 있다(김

계현, 황매향, 선혜연, 김영빈, 2005). 특히, 여러 적응 영역 중 심리 영

역에서의 부적응은 20대의 자살과 연관성이 높으며(전홍진, 배주미, 우

종민, 2013), 개인 상담을 신청하기 위해 대학 상담 센터에 방문한 내

담자들이 가장 많이 보고하는 호소 문제이다(서울대학교, 2007). 또한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대학 재학 중 1번 이상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한다

는 점에서, 심리적 부적응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부적응 요인 중 하

나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금명

자, 남향자, 2010)에서 응답자의 85.40%는 최근 3개월 간 외로움, 불

안, 우울 및 무기력, 분노, 자살충동 중 1개 이상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

하였다고 응답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중 50% 이상(전체 응답자 중 

23.02%)은 3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부정적 정서 상태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둘째로, 부모의 기대는 대학생의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하는 주요 요

인 중 하나이다. 대학교 신입생 중 51.4%는 현재 가정 문제를 겪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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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중 43.0%는 가정 문제 중 ‘가족의 간섭 및 통

제’를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하였다(오은정, 김민선, 정소라, 2015). 

서울대학교 대학상담센터 내담자의 14.9%도 ‘가족문제’를 호소하며 

상담소에 내방하였으며, 두 번째로 많이 호소한 ‘학업/진로문제’ 역시 

부모의 지나친 기대 또는 심리적 독립의 부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서울대학교, 2007).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

사에서, 자살 사고를 보고한 연구 참여자 중 14.97%가 이러한 생각이 

가정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금명자, 남향자, 2010).

특히, 부모기대 그 자체가 아닌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에 대한 

지각이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Higgins는 자기-불일치 이론(Self-Discrepancy Theory; Higgins, 

1987)을 통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실제 모습과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

한 타인(significant others)이 나에 대해 바라는 모습이 불일치하는 경

우,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어 심리적 어려움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Moretti와 Wiebe(1999), 그리고 

Moretti와 Higgins(1999)는 개별기술적 접근법을 통해 부모가 바라는 

모습과 실제 자신의 모습이 불일치할수록 청소년기 및 초기 성인기 여학

생이 더 많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보인 바 있다. 이후 설문

지 연구를 통해서도 부모기대와 실제자기의 불일치는 대학생 자녀의 우

울과 불안(Wang & Heppner, 2002; Agliata & Renk, 2009), 낮은 

자기 가치감 및 학교생활 부적응(Agliata & Renk, 2008), 낮은 삶의 

만족(Oishi & Sullivan, 2005)과 유의한 상관을 갖는다는 점이 드러났

다. 특히,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 Arnett, 2014)에 해당하

는 대학생 자녀에게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는 더욱 중요한 정서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시기가 부모와 독립된 정체성을 형성

하는 2차 개별화 과업을 수행하는 시기이며(Blos, 1979; White, 

Speisman, & Costos, 1983; Smollar & Youniss, 1989), 따라서 아

직 부모의 기준 중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

기 때문이다. Grotevant와 Cooper(1985), 그리고 Schachter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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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ura(2008) 역시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s)로서의 부모가 제

공하는 자기-관련 피드백이 성인진입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심리사

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부모기대 그 자

체가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 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충된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허묘연, 2000; 이응택, 이은경, 2012; 정소희, 

이경희, 2016). Wang과 Heppner(2002)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기대 자

체 보다는 부모기대와 자기수행의 차이가 자녀의 심리적 고통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유사한 연구 결과가 Agliata와 Renk(2008, 2009)

의 연구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났다.

셋째로,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와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제 3의 변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

성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대두되었다. 우선,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

치만으로는 대학생의 심리적 부적응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

다. 이도형, 김예은, 유소영, 김명선, 박미정, 연규진(2018)의 연구에서,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를 크게 지각하면서도 삶에 만족하는 대학

생들은 삶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들과는 달리 부모에 대한 죄책감, 

원망 등의 갈등적 정서를 거의 보고하지 않았다. 이는 부모기대-실제자

기 불일치의 효과만을 보는 것은 대학생들의 삶의 만족을 이해하는데 충

분하지 않으며, 다른 설명변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상담 장면에서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를 완화시키는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상호성을 증진시킴으로

써 비합리적인 지각을 현실적인 것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Agliata & 

Renk, 2008), 실제로 존재하는 부모기대와 실제자기의 불일치를 부인

하거나 부모에게 책임을 돌리기만 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Yalom(1980)은 자신의 책임을 수용하는 것이 심리치료의 전제조건이라

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실재하는 불일치로 인해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대학생 내담자에게 적합한 상담 개입을 제언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변인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 3의 설명변인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성인 진입기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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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발달 과업 중 하나인 2차 개별화 과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별

화(individuation)’는 처음 Mahler(1963; Mahler, Pine, & Bergman, 

2000 재인용)에 의해 제안된 개념으로, 양육자와 구분되는 자신의 개별

적 특성들을 성취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후 여러 연구자들은 이와 

유사한 과정이 청소년기(Blos, 1967)와 초기 성인기(White, Speisman, 

& Costos, 1983; Hoffman, 1984)에도 발생하며, 이를 ‘2차 개별화

(second individuation)’라고 명명하였다. 2차 개별화는 자녀가 부모와 

구별된 자신의 기준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

서, 후기 청소년과 성인 진입기 자녀의 심리적 발달과 건강에 매우 중요

한 과업이다(Blos, 1979; White, Speisman, & Costos, 1983; 

Smollar & Youniss, 1989). 심지어 몇몇 연구자들은 초기 성인기에 나

타나는 많은 심리적 문제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 개별화 과정에

서 겪는 어려움이 표면화된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였다(Fulmer, 

Medalie, & Lord, 1982; Austin & Inderbitzin, 1983; Hoffman, 

1984; Lopez, Campbell, & Watkins, 1986). Blos(1967) 역시 청소

년기에 나타나는 행동화, 학습 장애, 목표의 부재, 지연 행동, 우울한 기

분, 부정주의 등의 문제가 분리·개별화의 위기나 실패를 보여주는 증상

적 신호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개별화는 단일 차원이 아닌 여러 하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으로 보인다. Hoffman(1984)은 부모로부터 개별화되지 못한 자녀는 태

도, 기능, 정서의 세 측면에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을 수 있으며, 부모

에 대한 정서적 의존은 그 정서가(valence)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다시 두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자녀가 부

모에 대한 원망, 죄책감, 분노 등의 갈등적 정서에 얽매여있는 상태를 

‘높은 갈등적 의존(conflictual dependence)’ 또는 ‘낮은 갈등적 독

립(conflictual independence)’으로 지칭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부

모로부터 개별화되지 못한 자녀들이 분노와 적개심, 거절감, 죄책감 등

의 감정으로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덮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Boszormenyi-Nagy와 Spark(1973; Hoffman, 1984 재인용)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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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갈등적 정서에 얽매인 상태, 즉 ‘갈등적 독립의 

실패’는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와 관련되면서도, 대학생 자녀의 심

리적 부적응과 일관된 연관성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인이

다.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 지각이 낮은 갈등적 독립을 유발하고, 이

것이 다시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Higgins(1987)는 자기-불일치 이론을 바탕으로 ‘부모와 같은 중요한 

타인이 내게 바라는 모습’과 ‘실제 나의 모습’ 간의 차이가 죄책감이

나 불안 등의 초조-관련 정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

리고 Blos(1967)는 후기 청소년들이 자신의 단점이나 실망스러운 부분

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부모나 사회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

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아직 충분히 개별화되지 않은 

대학생 자녀는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 지각으로 인해 경험하게 된 

죄책감,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부모에게 책임을 돌림으로써 부

모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 실제로 이도형 등

(2018)의 연구에서,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를 크게 지각하면서 

삶에 불만족하는 대학생들은 부모에 대한 원망이나 죄책감을 자주 보고

하는 등 낮은 갈등적 독립 수준을 시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부모

기대-실제자기 불일치로 유발된 갈등적 의존 상태는 대학생 자녀에게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 낮은 갈등적 독립은 대

학생의 심리적 어려움 및 적응 관련 변인과 일관되게 유의한 상관을 보

여왔다(e.g., Hoffman, 1984; Hoffman & Weiss, 1987; Lopez, 

Campbell, & Watkins, 1988; Lapsley, Rice & Shadid, 1989; Rice, 

Cole, & Lapsley, 1990; Friedlander & Siegel, 1990; Rice, 1992; 

Haemmerlie, Steen, & Benedicto, 1994). 국내 연구에서도 갈등적 독

립과 자녀의 대학생활 적응(정은희, 1992; 이기학, 김영린, 2012), 그리

고 갈등적 독립과 자녀의 자기성장 주도성(이기학, 김영린, 2012) 간 

상관이 유의하였다. 한국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 역시 갈등적 

독립과 대학생활 적응 간에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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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였을 때,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는 부모에 

대한 낮은 갈등적 독립을 유발함으로써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성인 진입

기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가 자녀의 ‘심리

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 더 나아가 둘의 관계를 설명

하는 매개변인으로 ‘갈등적 독립’을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문연구를 통해 해당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및 ‘갈등적 독

립’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이전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

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상담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모든 통계적 분석 과정에서 사회적 바람직성

(social desirability)의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Fisher와 

Katz(2000)는 자기보고식 설문지가 측정하는 개념이 자기존중과 자기

만족,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는 것, 다른 사람과 따뜻한 관계를 맺는 

것 등의 가치를 담고 있을 경우, 응답 과정에서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은 본 연

구의 모든 주요 변인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본 연구

의 주요 변인인 갈등적 정서나 대학생활 심리적 적응 요인은 선행연구에

서 사회적 바람직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Silverthorn & 

Gekoski, 1995). Agliata와 Renk(2008) 역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

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를 탐색하는 모든 연구에서 항상 사회적 바람직

성 요인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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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

일치와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 간의 상관관계가 갈등적 독립에 의

해 매개되는가?”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탐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가 크다고 지각할수록 한국 대

학생들은 대학생활에서 높은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할 것이다.

가설 2.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와 한국 대학생의 심리적 부적

응 간의 관계는 갈등적 독립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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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자기-불일치

1.1. Higgins의 자기-불일치 이론

Higgins는 자기-불일치 이론(Self-Discrepancy Theory; Higgins, 

1987)을 통해, 자기표상 간의 불일치가 불편한 정서 상태를 야기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자기-불일치 이론의 기본 

개념과 가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표상은 영역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자기표상의 기본 영역

은 세 가지로, (a) 실제 자기(actual self), (b) 이상적 자기(ideal 

self), (c) 의무적 자기(ought self)가 바로 그것이다. ‘실제 자기’는 

실제로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특성들에 대한 표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상적 자기’는 이상적으로 갖길 바라는 특성들에 대한 표상으로, 

‘의무적 자기’는 의무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특성들에 대한 

표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자기표상은 관점에 따라서도 구분될 수 있다. 자기표상의 관점

은 (a) 자신의 개인적인 관점(your own personal standpoint), 그리고 

(b) 중요한 타인의 관점(the standpoint of some significant other)으

로 분류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타인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형제자매

나 배우자,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으며, 어떤 타인의 관점을 취하

느냐에 따라 자기 표상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같은 중요한 타인이

라고 할지라도, ‘어머니가 바라본 나’와 ‘친구가 바라본 나’에 대한 

자기표상이 다를 수 있다.

셋째, 자기표상은 영역과 관점에 따라 6가지 종류로 구분될 수 있으

며, 이는 다시 ‘자기개념’과 ‘자기안내’로 분류될 수 있다. 자기 개

념의 영역과 관점에 따라 가능한 자기표상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실제/

자기(actual/own), 실제/타인(actual/other), 이상/자기(ideal/self),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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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타인(ideal/other), 의무/자기(ought/self), 의무/타인(ought/other). 

이때, ‘내가 바라본 실제 나’(실제/자기)와 ‘타인이 바라본 실제 

나’(실제/타인)는 일반적으로 ‘자기개념(self concept)’을 의미한다. 

그 외의 네 가지 자기표상들은 ‘자기안내(self-guides)’라고 지칭되

는데, 이는 해당 표상들이 도달하고 싶거나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기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자기-지시적(self-directive)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안내와 일치하는 상태에 도달

하려는 동기를 갖는다고 가정된다.

넷째, 자기표상 간의 불일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부정적 

심리상태가 야기되며, 각각의 부정적 심리상태는 특정한 정서/동기적 문

제와 관련된다. 부정적인 심리상태는 기본적으로 (a) 낙담 관련 정서

(dejection-related emotions; 불만족, 실망, 슬픔 등)를 유발하는 

‘긍정적 결과의 부재’ 상태와 (b) 초조 관련 정서(agitation-related 

emotions; 두려움, 위협감, 초조함 등)를 유발하는 ‘부정적 결과의 존

재’ 상태로 구분될 수 있다. 예컨대, ‘실제/자기(actual/own)’와 

‘이상/자기(ideal/own)’의 불일치는 나의 소망과 욕구를 충족하지 못

함으로써 ‘긍정적 결과의 부재’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상

태에서는 실망이나 불만족, 또는 욕구 충족의 실패로 인한 좌절감이 경

험될 수 있다. 한편, ‘실제/자기(actual/own)’와 ‘의무/자기

(ought/own)’의 불일치는 자기처벌을 예측하게 함으로서 ‘부정적 결

과의 존재’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상태에 놓인 개인은 죄

책감, 자기경멸, 불안감의 정서에 취약해질 수 있다.

다섯째, 자기표상 간의 불일치가 불편한 정서 상태를 유발할 가능성

은 자기-불일치의 이용가능성(availability)과 접근성(accessibility)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자기-불일치의 이용가능성은 불일치의 크기

나 정도가 클수록 증가한다고 가정된다. 또한, 자기-불일치의 접근성은 

해당 불일치가 최근에 의식에서 활성화된 적이 있거나, 이전에 자주 활

성화되었거나, 혹은 자기-불일치를 활성화시킬 만한 명백한 상황적 단

서가 존재할 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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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기-불일치 이론에 대한 경험적 증거

Higgins(1987)가 자기-불일치 이론을 제안한 이후, 지금까지 해당 

이론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경험적 연구가 실시되었다. 특히, 

자기-불일치 지각과 심리적 부적응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다양한 측정 도구를 사용한 여러 경험적 연구를 통해 자기-불

일치가 부정적 정서에 대한 취약성을 유발한다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e.g., Higgins, Klein, & Strauman, 1985; Strauman & Higgins, 

1987, 1988; Strauman, 1989; Strauman, 1992; Scott & O’Hara, 

1993). 예컨대, 같은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더라도 우울 삽화를 보이

는 환자는 조증 삽화를 보이거나 증상이 진정된 상태의 환자에 비하여 

높은 자기-불일치를 보였다(Bentall, Kinderman, & Manson, 2005). 

또한 Kinderman과 Bentall(1996)의 연구에서, 정신과적 진단을 받지 

않은 통제 집단은 우울증 또는 편집증 환자 집단에 비해 자기표상들 간

에 더 높은 일관성을 보였다. 즉, 통제집단은 환자집단에 비해 스스로의 

관점에서 바라본 자신의 모습(actual/own)이 자신의 이상적 또는 의무

적 자기(ideal 또는 ought/own)와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높았

으며, 부모가 바라보는 나(actual/parental) 역시 자신이 생각하는 나

(actual/own)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상적, 의무적 자기에 더하여,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지만 언젠가 그러한 모습이 될 것 같은’ 모습

을 의미하는 ‘두려운 자기(feared self)’또는 ‘바라지 않는 자기

(undesired self)’ 역시 실제적 자기에 근접하는 경우 불안이나 죄책

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rver, Lawrence, & Scheier, 

1999).

한편, 자기-불일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부정적 정서가 야기되는지

에 관하여서는 연구 결과가 혼재되어 나타났다(Tangney, Niedenthal, 

Covert, & Barlow, 1998; Carver, Lawrence, & Sheier, 1999). 예

컨대, 우울장애 환자와 불안장애 환자, 그리고 정신장애 진단을 받지 않

은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된 실험 연구(Strauman, 1992)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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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불일치 유형별 불일치의 크기가 달

랐으며, 제시되는 자극이 어떤 유형의 불일치를 유발하는지에 따라 기분

이나 각성 수준의 변화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연구를 실시하였을 때에도(Strauman & Higgins, 1988), 실제적-이상

적 자기 불일치는 낙담, 좌절감, 자신에 대한 분노와 상관을 보인 반면, 

실제적-의무적 자기 불일치는 초조, 타인에 대한 분노, 억울함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국내에서도 이상철, 정상원, 김새로미, 이혁준의 연

구(2008)에서 의무적-실제적 자기 불일치는 불안을, 이상적-실제적 자

기 불일치는 우울을 유발할 수 있음이 지지된 바 있다. 반면, Tangney 

등(1998)의 연구에서는 실제적-이상적 자기 불일치와 의무적-이상적 

자기 불일치 모두 우울 및 불안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되는 

정서가 자기-불일치 유형에 따라 구분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자기-불일치는 부정적 정서 외의 심리적 부적응 관련 변인

들과도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Hanlon, Hofstaetter, 그리고 

O’Connor(1954)의 설문 연구에서, 실제적–이상적 자기의 불일치는 고

등학생의 적응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도, 실제적-이상적 자기의 불일치는 낮은 자존감과 관련되었으며, 이

러한 상관은 ‘성격은 고정되어 있으며 변할 수 없다’또는 ‘성격은 바

뀔 수 있다’는 신념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Renaud & 

McConnell, 2007). ‘부모가 생각하는 나(actual/parental)’와 ‘내가 

생각하는 나(actual/own)’의 불일치 역시 대학생 자녀의 낮은 자존감 

및 높은 신경증 성향과 관련되었다(Campbell, Assanand, & Paula, 

2003).

1.3. 자기-불일치 이론과 부모 기대

자기-불일치 이론은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한다고 생각되는 모습’

과 ‘자녀가 생각하기에 실제 자기의 모습’이 불일치하는 경우, 부정적 

심리상태가 야기되어 우울, 불안 등의 정서에 취약해질 수 있음을 지지

한다. 자기-불일치 이론에 근거하여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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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모가 나에게 이상적으로 바라는 모습(ideal/other)과 자녀가 

생각하는 실제 나의 모습(actual/own)이 불일치하는 경우, 이는 수치심

이나 우울과 같은 낙담 관련 정서(dejection-related emotion)를 유발

할 수 있다. 반면, 부모가 자녀에게 의무로서 요구한다고 생각되는 모습

(ought/other)과 자녀가 생각하는 실제 나의 모습(actual/own)이 불일

치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예상하여 두려움과 같은 초조 관련 정서

(agitation-related emotion)가 유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Clark, 

Beck, 그리고 Brown(1989)은 실패에 대한 생각은 불안이 아니라 우울

만을, 위험에 대한 생각은 불안이 아니라 우울만을 예측한다는 점을 보

인 바 있다.

다음으로,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함으로써 자기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자녀에게 부정적 정서를 야기할 수 있

다.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 혹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책임이나 의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e.g.,  

Freud, 1923/1961; Horney, 1942; Rogers, 1961; Wang & 

Heppner, 2002 재인용). 그리고 내가 바라본 자기(actual/own)가 내가 

생각했을 때 갖고 있었으면 하는 이상적 특성(ideal/own)이나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는 의무적 특성(ought/own)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

는 경우에는, 각각 낙담 관련 정서(dejection-related emotion), 그리

고 죄책감이나 불안과 같은 초조 관련 정서(agitation-related 

emotion)가 유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Moretti와 Higgins(1999)

는 부모의 기준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한 경우에만, 부모기대-실제자

기의 불일치가 자녀의 정서적 고통 및 대인관계 문제를 예측한다는 점을 

보인 바 있다.

특히,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는 자녀가 아동일 때뿐 아니라 청

소년기, 성인 진입기에 도달하였을 때에도 자녀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s)로서의 부모가 제공하

는 자기-관련 피드백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진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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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전환 과정에서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다(Grotevant & Cooper, 1985; Schachter & Ventura, 2008).

실제로 여러 경험적 증거들은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가 자녀에

게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할 수 있음을 지지한다. Moretti와 

Wiebe(1999), 그리고 Moretti와 Higgins(1999)는 개별기술적 접근법

을 활용하여 부모의 이상적 혹은 의무적 자기와 실제 자기의 불일치가 

딸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였다. 예컨대, 청소년기 여학생은 

부모가 자신에게 바란다고 생각되는 모습(ideal/parental 및 

ought/parental)과 실제 자기(actual/own)가 불일치할수록 더 많은 외

현화(비행 및 공격적 행동) 및 내현화(불안, 우울, 사회적 철수, 신체적 

불만) 문제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다(Moretti & Wiebe, 1999).  

Oishi와 Sullivan(2005)이 일본과 유럽계 미국인 대학생들에게 삶의 4

가지 주요 영역에 대하여 자신이 부모의 기대에 충족하고 있는지 질문했

을 때에도, 부모기대 충족 수준은 대학생 자녀의 삶의 만족과 유의한 정

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후, Wang과 Heppner(2002)는 부모기대와 자기수행을 각각 평정

하여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도구, 즉 

부모기대 부응 척도(Living up to Parental Expectation: LPEI)를 개

발하였다. 본 연구진들은 해당 척도를 활용하여 부모의 기대 자체 보다

는 부모기대와 자기수행의 차이가 대만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고통과 관

련이 있음을 보였다. 즉, 부모가 기대하는 자신의 모습과 실제 자신의 

수행 수준 간의 차이를 크게 지각할수록 대만 대학생들은 우울과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더 크게 경험하였다. 이후, 연구 참여자의 80%가 

백인이었던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같은 연구를 실시하였을 때에도 

비슷한 결과가 반복 제시되었다(Agliata & Renk, 2009). 부모기대-실

제자기의 불일치는 정서적 고통 외에도 낮은 자기 가치감 및 학교생활 

부적응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Agliata & Renk, 2008). 국내 연구에

서도 부모기대와 실제자기의 불일치를 높게 지각하는 대학생 자녀들은 

진로수행 회피목표를 지향하는 부적응적인 진로 행동을 보였다(이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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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연규진, 2018).

특히, 우리나라의 부모-자녀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특성을 고려

하였을 때,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는 서구 문화권의 자녀보다 우리

나라의 자녀에게 더욱 큰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서는 부모-자녀 간 동일체 의식이 강조되는데(류정현, 2007), 이는 서

로의 기쁨과 슬픔을 자신의 기쁨과 슬픔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따

라서 자녀의 실수나 잘못은 부모에게, 더 나아가서는 가족이나 가문에 

누를 끼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타인과 조화

롭고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시된다(최인재, 2006). 이

러한 경향은 개인의 독특성이나 개성을 발달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서구 

문화와는 구분된다. 그리고 Shek과 Chan(1999)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은 유교 문화권에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filial piety, 孝) 

그리고 부모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자녀가 지켜야할 매우 중요한 행동 

덕목 중 하나이다. 실제로 같은 연구(Shek & Chan, 1999)에서‘이상

적인 자녀’에 대한 홍콩 학부모의 생각을 탐색하였을 때, 60% 이상의 

연구 참여자는 이상적 자녀의 특성으로 가족-관련 특성을 언급한 바 있

다. 해당 범주에는 좋은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예, “부모와 소통하

는 것”)과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예, “집안일을 하는 것”)

이 포함되었다. 요컨대, 부모-자녀 간 동일체 의식, 관계주의, 효(孝)를 

강조하는 유교문화는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를 지각하는 상황에서 

자녀가 더 높은 심리적 부담을 경험하도록 기여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로, 부모의 과잉 기대에 관한 국내 연구

를 살펴볼 수 있다.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갖는 기대가 매우 높은 경우,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모의 과잉 기대는 여러 문헌에서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 관련 요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과잉 기대

는 자녀의 스트레스(박은희, 2003; 장지희, 2010; 신동우, 유계숙, 

2012; 장신애, 2016), 낮은 주관적 안녕감(안도희, 김유리, 2012), 낮

은 진로결정 효능감(이재림, 전예지, 2014), 진로결정 어려움(정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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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계숙, 2015), 낮은 자아존중감 및 진로결정자율성(정혜연, 2009)과 

관련되었다. 예컨대, 부모가 자신에 대해 높은 진로 기대를 갖고 있다고 

지각하는 대학생들은 더 높은 학업 스트레스를 보고하였다(신동우, 유계

숙, 2012). 또한 부모가 자녀의 학업 성취에 대해 높은 기대를 하고 있

다고 생각할수록 중학생 자녀는 낮은 주관적 안녕감을 나타내었다(안도

희, 김유리, 2012).

이에 대해 상충하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허묘연(2000)

과 이응택, 이은경(2012)의 연구에서, 부모의 과잉 기대는 과잉 간섭과 

달리 중고등학생 자녀의 정신병리를 시사할 수 있는 문제행동 요인과 유

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정소희와 이경희(2016)의 연구에서도, 부

모의 과잉 기대는 중학생 자녀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김

종백과 김준엽(2009)의 연구에서, 부모의 교육적 기대는 그것이 자녀의 

학업적 이해도를 높이거나 긍정적인 학업적 자아개념을 높이는 경우에는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다른 연구에서도, 부모의 

학업 기대는 중학생 자녀의 자기효능감(박영신, 박영균, 김의철, 한기혜, 

2011), 고등학교 3학년 자녀의 수학적 자아-효능감 및 수학성취도와 

정적 상관을 보이는 등(임선아, 2012) 긍정적인 적응 요인들과 관련되

었다. 신종호, 진성조, 김연제(2010)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취 상위, 하위 

집단에 따라 부모의 성취 기대가 자녀의 자기결정성 동기에 미치는 영향

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 연구들에서 부모기대와 실제자기의 불일치 수준이 아니라 부

모의 기대 수준만을 살펴보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Wang

과 Heppner(2002)는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가 아닌 부모기대 만

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을 때 해당 변인이 자녀의 우울과 불안, 분노 

수준을 모두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였음을 보고한 바 있다. 미국 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Agliata와 Renk(2008, 2009)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반복해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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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로부터의 개별화

2.1. 1차 개별화

‘분리-개별화 과정(separation-individuation)’은 생애 초기 3년 

동안 나타나는 심리 내적 과정(Mahler, Pine, & Bergman, 2000)으로, 

정신분석 이론가들에 의해 처음 이론적으로 개념화되었다(Mahler, 

1963; Mahler, Pine, & Bergman, 2000 재인용). 이중 ‘분리

(separation)’는 양육자와 분리되지 않고 융합된 상태를 의미하는 공

생(symbiosis)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Mahler et al., 

2000). 그리고 ‘개별화(individuation)’는 양육자와 구분되는 자신의 

개별적 특성들을 성취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Mahler et al., 2000). 

이때, 아동이 성공적으로 분리-개별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와 상관

없이 좋은 부모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유지할 수 있는 대상항상성 및 

자기항상성을 발달시키는 것이 핵심적이다(Mahler et al., 2000).

한편, 1차 개별화 과업을 완수한 이후에도 여전히 부모는 유아와 아동

의 삶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동의 행동적인 자율성은 증가

할지 몰라도,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과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자기-지각은 모두 내면화된 부모 표상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Kroger, 2004; Koepke & Denissen, 2012 재인용).

2.2. 2차 개별화

부모와 구별된 자신의 기준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와 성인 진입기에 2차 개별화 과업을  완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Blos, 1979; White, Speisman, & Costos, 1983; Smollar & 

Youniss, 1989). Blos(1979)는 청소년기에 2차 개별화 과정을 거침으

로써만이 내면화된 유아기 대상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기 인지발달 단계를 고려하였을 때에

도 자연스러운 것인데, 왜냐하면 해당 시기에는 비판적인 자기 관찰능력 

및 현실 검증 능력이 발달하면서 양육자의 관점과 구분되는 자신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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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형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과거의 유아기적 자아를 포기하게 되면 더 이상 부모 자아에 

의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급격한 성격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

고, 목표의 부재나 우울 등의 정신 병리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Blos, 

1979). 예컨대, 초기의 자아 상태로 퇴행하면서 초기 대상관계 문제가 

재현되거나 부모와의 갈등, 과거에 해결되지 않고 미해결되었던 심리적 

어려움이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유아기적 대상의 상실은 자아를 궁핍

하게 만들기 때문에 끊임없이 강력한 자극을 추구하거나 또래 집단에 깊

이 의존하는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또는, 부모로부터 개별화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거리를 두기만 함으로써(예, 부모가 원하는 것의 반

대로만 행동) 개별화 과업을 회피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때, 자녀가 부모로부터 개별화되고 분리되는 것만이 가장 이상적이

고 최종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아님에 주의해야한다. White, 

Speisman, 그리고 Costos(1983)는 성숙한 부모-자녀 관계를 확립하

기 위해서는 개별화(individuation) 뿐 아니라, 관점 수용 능력

(perspective taking)을 함양하고, 타인과 민주적이면서 균형 잡힌 상호

작용(mutuality)을 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Smollar

와 Youniss(1989) 역시 개별화에는 분리(separation) 외에도 자기 의

견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는 것(self-assertion, 자기-주장), 부모의 관

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mutuality, 상호성), 부모의 관점을 수용

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permeability, 수용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실

제로 같은 연구자들이 후기 아동기에서 초기 성인기 자녀를 대상으로 인

터뷰 연구를 진행하였을 때(Smollar & Youniss, 1989), (a) 부모의 말

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 (b) 부모도 인간적 욕구와 결함이 있음을 인식

하는 탈-이상화(de-idealisation), (c) 부모를 ‘장단점을 모두 갖고 

있는 한 명의 인간’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순서대로 나타났다. Mazor와 

Enright(1988)의 인터뷰 연구에서도, (a) 청소년기 초기에는 자기-자

각이 증가하고 부모 관점의 영향이 감소하다가, (b) 청소년기 중기에 자

율적 자기와 부모의 관점 간의 갈등이 두드러지고, (c) 후기 청소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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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성인기)에는 자신의 개별성을 잃지 않으면서 자기 시스템 안에 부

모의 관점을 통합시킬 수 있게 된다는 점이 관찰되었다. 행동적 자율성

에 대한 부모-자녀 간의 의견 차이 역시 청소년기 초기에 가장 두드러

졌다가,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Smetana & Asquith, 1994; 

Collins, Laursen, Mortensen, Luebker, & Ferreira, 1997). 부모-자

녀 간 갈등도 청소년기 중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다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딸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사랑 역시 청소년기 중기로 갈수록 

감소하다가 후기로 갈수록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De Goede, 

Branje, & Meeus, 2009). 즉, 가장 성숙한 부모-자녀 관계에서는 개

별성(individuality)와 연결(connectedness)이 모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Grotevant & Cooper, 1985).

한편,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에 나타나는 심리적 부적응은 많은 

경우 부모로부터 개별화되는 것의 어려움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이는 

2차 개별화가 청소년에서 성인 진입기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발달 과

업임을 암시한다. 예컨대, Austin과 Inderbitzin(1983)은 자율성 욕구를 

자각하거나 주장하지 못하는 대학생들 대부분이 2차 분리-개별화 과정

에서의 위기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개별화 과정에서 아

동기에 이상화하고 복종하였던 내적 대상을 상실하면서, 여자친구와 같

은 새로운 대상에 의존하게 될 수 있고, 이것이 자율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Fulmer와 Medalie, Lord(1982)는 대학에 진학하면

서 집을 떠나게 된 아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하여, 정신

분석이론과 가족체계이론, 그리고 성인발달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즉, 가족 구성원의 심리사회적 발달 수준에 따라서, 무의식

적으로 자녀의 개별화를 방해할 수 있고, 이것이 여러 영역에서의 대학

생활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3. 갈등적 독립

개별화는 단일 차원이 아닌 여러 하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Hoffman(1984)은 부모로부터의 개별화가 태도, 기능, 정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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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개별화는 

그 정서가(valence)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다시 두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중 ‘부모에 대한 과도한 죄책

감과 불안, 불신, 책임감, 억압, 원망,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갈등적 독립(conflictual independence)’으로 지칭할 것을 제안하였

다. 이는 부모로부터 개별화되지 못한 자녀들이 분노와 적개심, 거절감, 

죄책감 등의 감정으로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덮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Boszormenyi-Nagy와 Spark(1973; Hoffman, 1984 재인용)의 논의

를 바탕으로 한다. Blos(1967) 역시 후기 청소년들이 자신의 단점이나 

실망스러운 부분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부모나 사회의 탓

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부

모를 원망하거나 사회에 분노하는 등 갈등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

갈등적 독립은 자녀의 심리적 어려움 및 적응 관련 요인들과 일관된 

상관을 보여왔다(e.g., Hoffman, 1984; Hoffman & Weiss, 1987; 

Lopez, Campbell, & Watkins, 1988; Lapsley, Rice & Shadid, 

1989; Rice, Cole, & Lapsley, 1990; Friedlander & Siegel, 1990; 

Rice, 1992; Haemmerlie, Steen, & Benedicto, 1994).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은 반복해서 자녀의 대학생활 

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Hoffman, 1984; Lopez, Campbell, 

& Watkins, 1988; Albert, 1989; Lapsley, Rice & Shadid, 1989; 

Rice, Cole, & Lapsley, 1990; Rice, 1992; Haemmerlie, Steen, & 

Benedicto, 1994; Palladino & Blustein, 1994; Beyers & Goosens, 

2003).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갈등적 정서는 자녀의 연애 문제

(Hoffman, 1984), 식이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인지적 특성

(Friedlander & Siegel, 1990), 높은 알코올 섭취량(Haemmerlie, 

Steen, & Benedicto, 1994)과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는 갈등적 독립과 자녀의 대학생활 적응(정은희, 1992; 

김영린, 이기학, 2012), 그리고 갈등적 독립과 자녀의 자기성장 주도성

(김영린, 이기학, 2012) 간 상관이 유의하였다. 한국계 미국인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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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시된 연구에서도, 갈등적 독립과 대학생활 적응 간에는 정적 상관

이 나타났다(Choi, 2002). 갈등적 독립을 포함한 심리적 독립의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높은 심리적 독립 수준은 중학생 자녀의 진로 성숙, 고

등학생 자녀의 진로결정 수준 또는 진로준비 행동, 대학생 자녀의 진로

결정 수준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임, 김창대, 2009). 

2.4. 개별화와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

부모로부터의 개별화는 내면화하였던 부모 기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

남으로써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가 갖는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으

로 보인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Moretti & Higgings, 

1999)에서, 부모의 기준을 자녀가 자신의 것으로 채택하지 않은 경우,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가 자녀의 일상적 생활기능 수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유의수준 이하로 감소하였다. 반면, 자녀가 부모의 기준

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경우에는,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가 

자녀의 정서적 고통 및 대인관계 문제를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

해, 연구자들은 부모와 공유하는 기준(identified self-guides, 동일시된 

자기-안내)은 ‘진정한 자기(true self)’의 핵심과 관련되지만, 자신의 

것으로 채택하지 않은 부모의 기준(introjected self-guides, 내사된 자

기-안내)은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떨어

지게 된다고 제안하였다.

국내에서도 부모로부터 개별화되는 경우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

치의 부정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음을 지지하는 연구가 있었다. 이도형 

등(2018)의 질적 연구에서, 부모기대-실제자기가 불일치하지만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학생은 부모에 대한 갈등적 정서를 드물게 보고하

거나 거의 보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

에 대한 갈등적 정서 경험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충분히 개별화되지 못하

였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모기대-실제자기가 크게 불일치하더라도 자

녀가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보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부모로부

터 충분히 개별화되어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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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 참여자는 부모 중 최소 한 명 이상 생존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학부생으로, 온라인 안내문을 읽어본 뒤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하도록 안내되었다. 전체 응답자 184명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

(1명), 부모 모두와 왕래가 없고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응답한 경우(3

명), 하나라도 빠트린 문항이 있는 경우(6명), 그리고 해외 대학에 다니

는 경우(3명)는 분석에서 제외되어 총 171명의 응답 자료가 최종 분석

에 투입되었다. 한편, Arnett(2014)은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를 만 18세에서 25세로 제안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

의 경우 만 27세까지 본 연구에 포함시켰다. 이는 의무적으로 2년가량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우리나라 남성의 특이성을 고려한 것이다. 군복무

는 대학 졸업을 비롯한 사회진출 시기를 늦춤으로써 남성의 성인 진입기

를 연장시킬 수 있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 집단의 평균 나이는 만 21.34세(SD=2.00)였으

며, 남자는 109명(40.22%), 여자는 162명(59.78%)이었다. 모두 대한

민국 국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대부분 2020년 1학기에 등록하여 학

교를 다니고 있는(83.76%) 4년제 대학교 학생이었다(93.73%). 학교소재

지는 서울·인천·경기도가 174명(64.21%)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세

종·충청도가 50명(18.4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울산·대구·부산·

경상도는 38명(14.02%)이었고, 광주·전라도는 8명(2.95%), 강원도는 

1명(0.37%)이었다. 전공은 공학(90명), 경영학(43명), 사회과학(39

명), 인문학(28명), 자연과학(23명), 사범대학(14명), 예체능(12명), 의

학(7명), 간호학(6명), 생활과학(5명), 농업생명과학(4명), 약학(3명) 

순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에 응답한 학생은 18명이었다(복수응답 

가능). 학년은 1학년 53명(19.56%), 2학년 79명(29.15%), 3학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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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22.14%), 4학년 76명(28.04%), 5학년 이상 3명(1.11%)이었다.

표본 집단의 부모 관련 사항을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 아버지

(98.90%)와 어머니(99.26%)가 생존하고 있으며 두 분이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다(93.73%)고 응답하였다. 부모가 함께 살고 있다는 응답은 

79.36%, 직장 등의 이유로 휴일마다 함께 지낸다는 응답은 10.70%였

다. 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물었을 때, 현재 부모 중 한 명 이상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이었으며(67.16%), 기숙사, 자취 등 부모 

모두와 떨어져 살고 있다는 응답은 32.84%였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물었을 때에는, 부모가 학비 및 생활비를 모두 지원해주고 있다는 응답

이 가장 많았으며(73.43%), 부모가 1/2이상 지원해주고 있다

(12.92%), 부모와 반씩 나누어 부담하고 있다(5.17%), 내가 1/2이상 

부담하고 있다(4.80%), 내가 모두 부담하고 있다(3.70%)는 응답이 뒤

를 이었다.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46.86%)이 가장 많

았으며,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39.85%)이 가장 많았다. 

가족의 경제적 수준을 물었을 때에는, ‘중’(45.39%), ‘중

상’(32.84%), ‘중하’(13.65%), ‘상’(5.90%), ‘하’(2.21%) 순

으로 응답이 분포하였다. 분석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면 아래 표 

3, 4와 같다.

변수 구분 빈도 (%)

대학 분류
국내 4년제 대학 254 (93.73%)

국내 2, 3년제 전문대학 15 (5.54%)
기타 2 (0.74%)

학교 소재지
서울·인천·경기도 174 (64.21%)
대전·세종·충청도 50 (18.45%)

울산·대구·부산·경상도 38 (14.02%)

표 2. 분석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대상의 수 (%) 만 나이 평균 (표준편차)
남자 109 (40.22%) 21.98 (2.16)
여자 162 (59.78%) 20.90 (1.75)
전체 171 (100%) 21.34 (2.00)

표 1. 분석 표본의 성별 및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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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도 8 (2.95%)
강원도 1 (0.37%)

주전공

(복수응답)

공학 90
경영학 43

사회과학 39
인문학 28

자연과학 23
사범대학 14
예체능 12
의학 7

간호학 6
생활과학 5

농업생명과학 4
약학 3
기타 18

학년

1학년 53 (19.56%)
2학년 79 (29.15%)
3학년 60 (22.14%)
4학년 76 (28.04%)

5학년 이상 3 (1.11%)

재학 여부
재학 227 (83.76%)
휴학 31 (11.44%)
기타 13 (4.80%)

나의 혼인 여부 미혼 271 (100%)
아버지 생존 여부 그렇다 268 (98.90%)
어머니 생존 여부 그렇다 269 (99.26%)

친아버지 여부 그렇다 270 (99.63%)
친어머니 여부 그렇다 269 (99.26%)

부모의 혼인관계 

유지 여부
그렇다 254 (93.73%)

부모 간 동거여부

그렇다 215 (79.34%)
아니다 27 (9.96%)

직장 문제로 인한 

주말부부
29 (10.70%)

부모와 나의 

동거여부

부모 모두와 

함께 살고 있음
159 (58.67%)

부모 중 1명과 

함께 살고 있음
23 (8.49%)

부모 모두와 

떨어져 살고 있음

(자취, 기숙사 등)

89 (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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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절차

모든 연구 참여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었으며, 서베이 몽키

(SurveyMonkey,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 문건

을 온라인 대학 커뮤니티에 게시하였고, 해당 홍보 글을 읽어보았을 때 

본 연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같은 페이지에 적힌 URL 주소로 접속하

도록 안내하였다. URL 주소를 클릭하면 첫 화면에 언구설명문과 동의서

가 나타난다. 연구 목적으로 설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체크한 경우에만 설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설문지는 

(1) 연구 참여자 및 참여자의 부모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묻는 질문지, 

(2) K-SWLS(조명한, 차경호, 1998), (3) K-BDI-Ⅱ(Lee, Lee, 

Hwang, Hong, Kim, 2017), (4) SACQ(양혜선, 2004)의 개인-정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

(학비 및 생활비)

모두 부모가 지원 199 (73.43%)

1/2이상 부모가 지원 35 (12.92%)
부모와 반씩 부담 14 (5.17%)

1/2이상 스스로 부담 13 (4.80%)
모두 스스로 부담 10 (3.70%)

아버지의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 (1.48%)
고등학교 졸업 72 (26.57%)

2, 3년제 대학 졸업 20 (7.38%)
4년제 대학 졸업 127 (46.86%)
석사 졸업 이상 40 (14.76%)

모름 8 (2.95%)

어머니의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 (1.48%)
고등학교 졸업 108 (39.85%)

2, 3년제 대학 졸업 34 (12.55%)
4년제 대학 졸업 98 (36.16%)
석사 졸업 이상 21 (7.75%)

모름 6 (2.21%)

가족의 경제적 수준

하 6 (2.21%)
중하 37 (13.65%)
중 123 (45.39%)

중상 89 (32.84%)
상 16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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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문항, (5) PSI(정은희, 1992)의 갈등적 독립 문항, (6) 

K-MC-13(박중규, 1999), (7) K-LPEI(이기세, 이수정, 연규진, 

2018) 순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상관 및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서

는 (1), (4), (5), (6), (7) 질문지만이 사용되었다. K-LPEI를 마지막

에 제시한 것은 불일치 도식이 활성화되면 이후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

기 때문이다(Higgins, 1987; Strauman, 1989). 질문지를 작성한 이후

에는, 사후설명문 페이지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과 가설을 보다 구체적

으로 안내하였다. 설문 정보가 수집된 이후에는 설문 마지막 페이지에 

입력한 핸드폰 번호로 3,000원 편의점 기프티콘이 지급되었다. 핸드폰 

번호에 관한 정보는 기프티콘을 배포한 뒤 바로 폐기하였다.

설문 정보가 수집된 이후에는 RStudio(1.3.959 Ver.)를 활용하여 통

계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분석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척도의 문항내적 합치도(Chronbach’s Alpha)를 

계산하였다. 이후, 변인 간 상관계수를 계산함으로써 관계의 크기 및 방

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대학생활 심리적 적

응에 대한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 또는 갈등적 독립의 설명량을 

계산하고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bootstrap 방식

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이때, 모든 회귀분석에서 사회적 바람직성 변

인을 첫 번째로 투입함으로써 해당 변인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후, 통

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연구 결과 및 함의를 제시하였다. 한편, 필요에 따라 R 패키지

를 추가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다. 부분 상관계수 계산은 

‘ppcor’(1.1 Ver.), 문항내적 합치도(Chronbach’s Alpha) 계산 및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psych’( 1.9.12.31 Ver.), 표준화 

회귀계수 계산은 ‘lm.beta’(1.5-1 Ver.)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 26 -

3. 연구 도구

3.1. 부모기대와 실제자기의 불일치

본 연구에서는 부모기대와 실제자기의 불일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

여 Wang과 Heppner(2002)가 개발한 부모기대 부응 척도(Living up 

to Parental Expectation Inventory: LPEI)를 한국어로 번안‧타당화한 

척도(이기세, 이수정, 연규진, 2018)를 사용하였다. 단, 온라인 설문 소

프트웨어의 한계로 인해 원 척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예컨대, 

아래 표 3과 같이 원척도에서는 “부모님은 내게 겸손하고 예의바르기

를 기대하신다”라는 한 문장에 대하여 부모기대, 자기수행을 나누어 응

답하도록 안내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해당 문항을 

두 개의 질문으로 나누어 “부모님은 내게 겸손하고 예의바르기를 기대

하신다”와“나는 겸손하고 예의바르다”각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

다’(1)에서 ‘매우 그렇다’(6) 사이의 점수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번

호
문 항

1 부모님은 내게 겸손하고 예의 바르
기를 기대하신다.

부모기대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매우 많이 기대하신다▶

1 2 3 4 5 6

자기수행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다     매우 잘 수행하고 있다▶

1 2 3 4 5 6

표 3. K-LPEI 원척도 일부 문항

그림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K-LPEI 척도 일부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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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LPEI는 지각된 부모의 기대(Perceived Parental 

expectation: PPE)와 지각된 자기수행(Perceived Self Performance: 

PSP),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도(Living up to Parental 

Expectation: LPE)로 이루어져 있으며, PPE와 PSP는 인격적 성숙

(Personal Maturity; 5문항, “부모님은 내게 겸손하고 예의 바르기를 

기대하신다” 등), 학업적 성취(Academic Achievement; 5문항, “부

모님은 내게 뛰어난 학업성적을 받기를 기대하신다” 등), 연인 관계

(Dating Concern; 5문항, “부모님은 내가 누구를 사귀기 전에 부모님

의 허락을 구하기를 기대하신다” 등)라는 3가지 요인(총 15문항)을 측

정한다.

응답자는 각 문항 별로 부모기대와 자기수행의 두 가지 측면에서 6점 

Likert 척도(1=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6=매우 많이 기대하신다)로 평

정하므로 총 30번의 응답을 하게 된다. 따라서 PPE 또는 PSP 총점의 

점수범위는 15~90점이다. LPE는 각 문항의 PSP 값에서 PPE 값을 뺀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LPE 값이 높을수록 부모-자녀 기대의 불일

치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PSP-PPE 평균 점수는 –5.87 

(SD=14.54)이었으며, 이는 본 연구 참여자들이 대체로 자기 수행보다 

부모 기대가 높다고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Wang과 Heppner(2002)의 연구에서 

LPE의 내적 신뢰도(Chronbach’s Alpha)는 요인 별로 .89, .84, .74

로 나타났으며, 4주 간격을 두고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에서도 요

인 별로 .80, .74, .61의 적절한 안정성을 보였다(인격적 성숙, 학업적 

성취, 연인 관계 순). 본 연구에서 15문항으로 축소 및 타당화한 한국판 

LPE 문항의 내적 신뢰도(Chronbach’s Alpha)는 .87이었으며, 요인 

별로 보았을 때 인격적 성숙은 .81, 학업적 성취는 .83, 연인 관계는 

.74이었다.

다른 척도와의 변별타당도를 살펴보았을 때, LPE는 사회적 바람직성

을 측정하는 M-C SDS(Marlowe-Crowne Social Desirability Scale; 

Crowne & Marlowe, 1960)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 서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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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구성개념을 측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Wang & Heppner, 

2002). 본 연구에서는 M-C SDS를 13문항으로 축소한 척도

(K-MC-13)와 .26(p<.001)의 약한 상관을 보였다. 또한 LPE는 자기

-불일치 이론에 근거하였을 때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들

과도 정적 상관을 보여왔다. 예컨대, LPE가 높을수록 높은 분노, 우울, 

불안(Wang & Heppner, 2002; Agliata & Renk, 2009)과 낮은 자존

감과 높은 대학생활 부적응(Agliata & Renk, 2008)을 보였다. 본 연구

에서도 LPE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삶의 만족(partial 

r=-.31, p<.001), 우울(partial r=.28, p<.001), 대학생활에서의 심리

적 적응(partial r=-.20, p<.001)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3.2. 대학생활에서의 심리적 적응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에서의 심리적 적응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Baker와 Siryk(1984, 1985, 1999)가 제작한 대학생활 적응 척도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현진원

(1992)이 번안하고 양혜선(2004)이 사용한 척도 중 개인-정서적응 하

위척도를 활용하였다. 이는 양혜선(2004)이 사용한 문항이 현진원

(1992)이 번안한 문항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다듬어져 있었다고 판단

했기 때문이다.

SACQ는 학업적응(Academic Adjustment, 24문항), 사회적응

(Social Adjustment, 20문항), 개인-정서적응(Personal-Emotional 

Adjustment, 15문항), 대학환경적응(Goal Commitment/Institutional 

Attachment, 15문항)의 4가지 요인(총 6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개의 문항(53번, 67번)은 어느 하위척도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몇몇 문

항들은 2개 하위척도에 중복 포함되어 있다.

그중 개인-정서적응 하위척도는 대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심리내

적 상태에 초점을 맞추며, 특히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에 수반하여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문제는 얼

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탐색한다(예, “최근에 나는 기분이 매우 우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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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 나는 긴장감을 느끼거나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 응답자

는 각 문항에 대해 9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9=매우 그렇

다)로 보고하게 된다. 부적응적인 내용의 13문항을 역산한 후, 응답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 점수가 계산되며, 점수 범위는 15~135점이다. 점수

가 높을수록 개인-정서 적응을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Baker와 Siryk(1999)의 보고에서 개인-정서적응 문항의 신뢰도

(Chronbach’s Alpha)는 .77에서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

수(Chronbach’s Alpha)가 .89로 계산되었다. 또한 개인-정서적응 문

항은 적절한 구인타당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ACQ의 구인 타

당도를 살펴보았던 Baker와 Siryk(1999)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선

행 연구에서 개인-정서 적응 척도에서의 낮은 점수는 자존감 및 자기-

효능감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외로움, 낮은 갈등적 독립, 높은 심리적 

고통, 낮은 심리적 건강, 높은 우울, 그리고 불안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

다. 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을 받으려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개인-정서적응 척도의 점수가 유의하게 더 낮았다.

3.3. 갈등적 독립

본 연구에서는 갈등적 독립을 측정하기 위하여 Hoffman(1984)의 심

리적 독립척도(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 PSI)를 정은희

(1992)가 번안, 수정한 질문지 중 ‘갈등적 독립’ 문항을 사용하였다. 

PSI는 정신분석이론(e.g., Blos, 1979)을 기반으로 제작된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수준을 어머니, 아버지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원 척도는 기능적 독립(26문항), 태도적 독립(28문항), 정서

적 독립(34문항), 갈등적 독립(50문항)의 4가지 요인(총 1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 26문항을 

제외시킨 112문항의 한국판 PSI를 사용하였다.

기능적 독립(Functional Independence)은 부모 도움 없이 실제적이

면서 개인적인 일들을 스스로 관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칭한

다. 태도적 독립(Attitudinal Independence)은 부모와 구별되는 자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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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념, 가치관, 태도, 종교 등을 갖는 것을 말한다. 한편, 자녀는 행동

과 인지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정서적 영역에서도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데, 그 정서가(valence)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정서적 독립과 갈등적 독립으로 구분된다. 정서적 독립(Emotional 

Independence)은 부모에게 인정이나 친밀감, 정서적 지지를 받으려는 

과도한 욕구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갈등적 독립

(Conflictual Independence)은 부모에 대한 과도한 죄책감과 불안, 불

신, 책임감, 억압, 원망, 분노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는 마지막 요인인 갈등적 독립 척도(2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고 갈등적 독립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는 총 20문항에 대해 5점 Likert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에 응답하게 되며, 최종 PSI 점

수는 총점을 기준점인 100점에서 빼서 계산된다. 점수가 더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갈등적으로 독립하였음을, 즉 부모에 대한 갈등적 정서를 더 

적게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갈등적 독립의 점수 범위

는 0점에서 80점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

지인데, 우선, 본 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연구 가설을 설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아버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어머

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높은 상관(e.g., Hoffman, 1984; Palladino 

& Blustein, 1994; O’Brien, 1996)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종속변

수를 예측하는데 다중공선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PSI를 활용

한 여러 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모로 통합하여 측정한 바 있다

(e.g., Leondari & Kiosseoglou, 2000; Beyers & Goosens, 2003).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offman(1984)의 연구에서 PSI의 신뢰

도(Chronbach’s Alpha)는 어머니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이 .92, 아버지

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이 .88로 나타났다. 2~3주 간격을 두고 실시된 검

사-재검사 신뢰도(Hoffman, 1984)에서 갈등적 독립은 .85~.96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은희(1992)가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을 때 어머니에 대한 갈등적 독립의 내적 합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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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nbach’s Alpha)는 .82, 아버지에 대한 갈등적 독립의 내적 합치

도(Chronbach’s Alpha)는 .92였다(이준엽, 1994). 3주 간격의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하였을 때에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갈등적 독

립의 신뢰도가 각각 .84, .76이었다(이준엽, 1994). 본 연구에서 갈등적 

독립 문항의 신뢰도(Chronbach’s Alpha)는 .94로 계산되었다.

한편, PSI는 부모로부터의 개별화가 실패하여 가족으로부터 행동적 

또는 정서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경우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Anderson 

& Sabatelli, 1990). 이는 정상적인 심리적 독립 과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척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모와 단절한 경

우를 통제하기 위하여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 중 관련 문항(“부

모님과 왕래가 없고 관계가 단절되었다”)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이후 

통계적 분석과정에서 “부모 모두와 왕래가 없고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였다.

3.4. 사회적 바람직성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Crowne과 

Marlowe(1960)가 개발한 Marlowe-Crowne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Marlowe-Crowne Social Desirability Scale: M-C SDS)를 

Reynolds(1982)가 13문항으로 축소한 것을 박중규(1999)가 한국어로 

번안한 한국판 MC-13 척도를 사용하였다.

MC-13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예“누구와 얘기하건 간에 나는 항상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사

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예, “나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은 경우가 몇 번 있다”) 등 13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수검자는 “예” 또는 “아니오” 중 하나에 응답하게 되며, 

총점은 역문항을 역산하여 점수의 단순 합을 내어 계산된다. 점수 범위

는 0점에서 13점이다.

신뢰도를 살펴보았을 때,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Zook & 

Sipps, 1985)에서 단축형 M-C SDS의 내적 합치도(KD-20)는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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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4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판 

MC-13의 내적 합치도(Chronbach’s Alpha)는 .66이었다.

4. 연구 결과

4.1. 기술통계

우선, 본 연구의 분석 표본이 어떠한 상대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살

펴보기 위하여, 설문 응답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계산하였다(표 4 참고). 

평균 점수를 보았을 때, 본 표본 집단은 삶의 만족과 우울에서 비임상적

인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는 BDI-Ⅱ 총 점수가 0~13점이면 정상 수준

(Beck, Steer, & Brown, 1996)이며, SWLS 총 점수가 21 이상이면 

삶에 만족하는 수준(Pavot & Diener, 2009)이라는 기준을 따른 것이

다. 한편, LPEI 점수를 보았을 때에는 PPE(지각된 부모기대) 평균보다 

PSP(지각된 자기수행) 평균이 더 낮았다. 이는 본 연구의 표본 집단이 

대체로 부모가 기대하는 모습에 현재 자신이 미치지 못한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변수 평균 표준편차
삶의 만족 

(K-SWLS)
21.55 6.28

우울 

(K-BDI-Ⅱ)
11.65 9.91

대학생활 심리적 적응

(SACQ의 개인-정서적응 문항)
84.54 22.44

갈등적 독립

(PSI의 갈등적 독립 문항)
52.52 17.88

사회적 바람직성

(K-MC-13)
6.67 2.62

지각된 부모 기대

(K-LPEI의 PPE)
55.63 13.89

지각된 자기 수행

(K-LPEI의 PSP)
49.76 9.93

부모기대와 실제자기의 불일치

(K-LPEI의 LPE)
–5.87 14.54

표 4. 변수별 평균 및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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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상관 및 회귀분석

다음으로, 본 연구에 투입된 변수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

(표 5) 및 회귀분석(표 6)이 실시되었다. 부모기대와 실제자기가 일치할

수록 대학생활에서의 심리적 적응 수준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r=.29, p<.001). 사회적 바람직성은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수와 유

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r=.26, r=.45, r=-.28, 부모기대-실제자기 일치, 

대학생활 심리적 적응, 갈등적 독립 순, 모두 p<.001에서 유의). 사회적 바

람직성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부모기대와 실제자기의 일치 수준은 

대학생활의 심리적 적응 수준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partial r=.20, 

p<.001). 반면, 부모기대만을 독립변인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러한 상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partial r=-.04, p=ns).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하여 Adjusted R2를 비교하였을 때, 사회적 바람직성 만으로는 심리

적 적응 변량의 약 20%가 설명되었고,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 요인

이 투입되면 설명량이 22%로 증가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이러한 변화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의 세부 영역을 보았을 때,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기대 영역은 ‘학업적 성취’와 

‘연인 관계’영역이었다(순서대로 partial r=.19, partial r=.16, 모두 

p<.01에서 유의). 반면, ‘인격적 성숙’영역에서의 부모기대-실제자기

의 불일치는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partial r=.08, p=ns). 이는 ‘인격적 성숙’에서의 불일치가 대만 대학

생의 불안과 우울을 가장 잘 예측하였던 Wang과 Heppner(2002)의 연

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변수 1 2 3
1. 부모기대-실제자기 일치 -
2. 대학생활 심리적 적응 .20*** -
3. 갈등적 독립 -.43*** -.49*** -
*p < .05. **p < .01. ***p < .001.

표 5. 주요 변수 간 부분 상관계수 (사회적 바람직성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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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B SE B t
종속변인: 대학생활 심리적 적응
Block 1 [F(1,269)=66.61, p<.001]ΔR2=.20

사회적 바람직성 3.81 .47 8.16***

Block 2 [F(2,268)=40.13, p<.001]ΔR2=.22
사회적 바람직성 3.40 .47 7.18***

부모기대-실제자기 일치 .29 .09 3.34***

*p < .05. **p < .01. ***p < .001.

표 6.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 효과 확인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4.3. 매개분석

이후, ‘갈등적 독립’이 ‘부모기대-실제자기의 일치’ 요인과 ‘심

리적 적응’ 관련 변인 사이를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의 4가지 조건을 참고하였다. 

첫째로,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독립변인(부모기대-실

제자기의 일치)과 매개변인(갈등적 독립)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

났다(partial r=.43, p<.001). 둘째로,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독립변인(부모기대-실제자기의 일치)과 종속변인(심리적 적응)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partial r=.20, 모두 p<.001). 셋째로, 

사회적 바람직성과 독립변인(부모기대-실제자기의 일치)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매개변인(갈등적 독립)과 종속변인(심리적 적응)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partial r=.46, 모두 p<.001). 넷째로, 사회적 바람직

성과 매개변인을 모두 통제하였을 때, 독립변인(부모기대-실제자기의 

일치)과 종속변인(심리적 적응) 간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게 되었다

(partial r=-.01, p=ns). 표 7은 같은 결과를 다중회귀분석에서 회귀계

수의 변화를 통해 보여준다.

이러한 회귀계수 변화의 유의성을 붓스트랩(Bootstrap) 방법을 활용

하여 검증하였을 때에도, 갈등적 독립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p<.001). 즉, 갈등적 독립은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와 대학

생활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

과에 대한 표준화 추정치는 .19로 계산되었으며, 95% 신뢰구간은 .13

에서 .2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검증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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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요컨대, 부모기대-실제자기가 불일치할수록 대학생 자녀는 부모에 대

해 원망, 죄책감, 분노 등의 갈등적 정서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러한 부정적 감정들은 대학생활에서의 심리적 부적응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매개모형 검증 단계 B SE B t
단계 1 (Path c)

결과변인: 대학생활 심리적 적응
통제변인: 사회적 바람직성 3.40 .47 7.18***

예측변인: 부모기대-실제자기 일치 .29 .09 3.34***

단계 2 (Path a)
결과변인: 갈등적 독립
통제변인: 사회적 바람직성 1.20 .37 3.21**

예측변인: 부모기대-실제자기 일치 .52 .07 7.69***

단계 3 (Path b, c′)
결과변인: 대학생활 심리적 적응
통제변인: 사회적 바람직성 2.71 .43 6.29***

매개변인: 갈등적 독립 .58 .07 8.43***

예측변인: 부모기대-실제자기 일치 -.02 .08 -.19
*p < .05. **p < .01. ***p < .001.

표 7.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 (비표준화 계수)

그림 2.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의 직접효과(A) 및 간접효과(B) 

(사회적 바람직성 통제, 표준화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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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지각된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가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두 변인을 중재하는 요인으로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가 지각한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는 사회적 바람직성

의 영향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대학생활에서의 심리적 부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 및 불안(Wang, & Heppner, 

2002; Agliata & Renk, 2009), 낮은 자기 가치감 및 학교생활 부적응

(Agliata & Renk, 2008), 삶의 만족(Oishi & Sullivan, 2005)을 종속

변인으로 살펴본 선행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반면, 부모기대만을 독립

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부모기대 그 자체는 대학생의 심리적 어려움 혹은 적응 관련 변인과 낮

은 상관을 보였던 선행연구 결과(Wang & Heppner, 2002; Agliata & 

Renk, 2008, 2009)와 일치한다.

둘째,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와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 간의 관

계에서 갈등적 독립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시 말해, 

갈등적 독립이 변인으로 투입되면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가 종속

변인을 설명하는 변량은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부모기대-실제자기가 불일치한다고 지각하면서도 자신의 삶에 만

족한다고 응답하였던 대학생들이 부모에 대한 갈등적 정서를 거의 보고

하지 않았던 이도형 등(2018)의 연구 결과와 일관된다.

2. 함의

위의 연구 결과는 다음을 함의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첫째,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는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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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부모기대 그 자체는 대학생의 심리

적 부적응과 관련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 기대에 관한 심

리적 부적응을 경험하는 내담자를 만나게 되면, 부모의 기대와 실제 자

기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부모기대 또는 실제자기

에 대한 지각에서 비현실적인 측면이 발견된다면, 상담사는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상호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러한 불일치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Agliata & Renk, 2008, 2009).

둘째,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는 원망, 분노, 죄책감 등 부모에 

대한 갈등적 정서를 유발함으로써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부모기대-실제자기의 불일치로 인해 심리

적 부적응을 호소하는 내담자를 만나게 되면, 상담사는 그가 자신의 부

모에 대해 어떠한 갈등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서

의 강도와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로

부터의 심리적 개별화를 촉진하는 등 부모에 대한 갈등적 정서를 감소시

킬 수 있는 상담 개입을 실시함으로써,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로 인

한 심리적 부적응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3.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일반적으로 부모기대-실제자기의 일치는 자녀의 심리적 적응

과 긍정적인 상관을 보인다. 하지만 오랜 기간 부모기대에 과잉 부응하

고 있는 자녀 혹은 높은 부모기대에 계속해서 부응하고 있는 자녀는 이

러한 행동을 뒷받침하는 부적응적 신념을 갖고 있거나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다(김행수, 2013. 4. 4.). 이와 관련하여 이동연

(2013)은 ‘행복하기 위해 높은 성취를 하였지만, 높은 성취는 성적 하

락에 대한 두려움을 압박하여 불행을 야기할 수 있다’며, 행복과 불행

의 양가성(“행복하지만, 행복한 만큼 불행하다”)을 통해 해당 현상을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특수 집단에 대해서는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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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는 개별적인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본 연구는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나라 대학생만을 대

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에도 같은 결과가 도출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가 대학생 자녀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문화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부모 자녀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

성으로 ‘부모자녀 동일체 의식’(류정현, 2007), ‘관계주의’(최인재, 

2006), ‘효(孝) 사상’(Shek & Chan, 1999)에 주목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기쁨과 슬픔이 곧 자녀의 기쁨과 슬픔으로 여겨

지는 경향이 있고, 부모와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부모의 말씀을 따

르는 것이 강조된다. 특히, 우리나라 부모는 자녀의 학업적 성공을 위해

서라면 큰 경제적 부담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이에 깊이 관여하는 모

습을 보인다(이종각, 2003). 따라서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 특히 

학업 영역에서의 불일치는 다른 문화권에서보다 우리나라 대학생 자녀에

게 더욱 큰 죄책감과 원망, 내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Chang(1998) 

또한 부모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시아계 미국인이 유럽계 

미국인에 비해 더 많이 두려워한다는 점을 보고한 바 있다.

셋째로, 본 연구는 학업성적 외에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기대-실

제자기의 불일치가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보였다. 

하지만 학업과 진로문제와 달리(진로 기대 = 신동우, 유계숙, 2012; 전

예지, 이재림, 2014; 정예지, 유계숙, 2015; 학업 영역에 대한 성취 기

대 = 신종호, 진성조, 김연제, 2010; 박영신, 박영균, 김의철, 한기혜, 

2011; 임선아, 2012; 안도희, 김유리, 2012; 장신애, 2016), 연애 관계

에 관해서는 부모기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관해 연구된 바가 거

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는 자녀의 연인에 관하여 특정 기대를 가질 

수 있고, 이것이 자녀의 생각이나 현재 상태와는 불일치할 수 있다. 대

만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부모의 기대는 자녀의 성 정체성(Yang, 1983; 

Wang & Heppner, 2002 재인용)과 연인을 결정할 때(Chen & Liaw, 

1993; Wang & Heppner, 2002 재인용)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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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신입생 대상 설문 연구(오은정, 김민선, 정소라, 2015)에서도 연구 

참여자의 9.2%가 ‘이성교제’에서 부모와 의견 차이를 보인다고 응답

한 바 있다. 그리고 성인 초기에는 연인을 비롯한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

성하고 유지하는 것 역시 핵심적인 발달과업이라는 점(Erikson, 1980, 

1982)을 고려할 때, 중요한 타인 중 한 명인 연인에 대한 부모의 반대

는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할 만큼 상당한 정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 어떠한 사람과 연애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해 부모와 대학생 자녀 간 의견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것이 자녀에

게 어떠한 심리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가 실시될 필

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다.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이성교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창식, 김용미, 박미자, 2006; 백욱현, 2011),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개별화 수준이 중고등학생 자녀의 이성관계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백욱현, 2011)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연애에 관

한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가 자녀에게 어떠한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해 탐색한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연구가 

추가로 실시된다면,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 대학생의 심리적 

부적응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로, 본 연구는 매개변인으로 ‘갈등적 독립’을 설정함으로써, 부

모-자녀 관계에서 분리 또는 거리두기 관련 변인에 집중하였다. 하지만 

가장 성숙한 부모-자녀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상호간 

높은 친밀감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e.g., White, Speisman, & 

Costos, 1983; Mazor & Enright, 1988; Smollar & Youniss, 1989; 

Smetana & Asquith, 1994; Collins, Laursen, Mortensen, Luebker, 

& Ferreira, 1997; De Goede, Branje, & Meeus, 2009). 즉, 청소년

기 초기에는 부모의 것과 구별된 자신만의 의견을 구성하고 자율성을 주

장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지만, 후기 청소년기 또는 초기 성인기

로 갈수록 부모도 한 인간임을 인식하고 서로의 관점을 이해 및 수용하

는 평등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후에는 부모-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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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발달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설계 및 실시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변수 간 상관을 알아보는 횡단 연구였기 때문

에, 인과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추가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부모기대-실제자기 불일치로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는 대학생 

내담자에게 부모에 대한 갈등적 정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상담 개입을 

제공하는 경우, 실제로 기존의 부적응이 완화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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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지

※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하거나 빈칸에 간단히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응답하신 모든 내용

은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익명으로 처리하여 개인의 특

성이 절대 노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응답 과정에서 많은 심리적 불

편이 느껴지는 경우, 현재 인터넷 창을 종료함으로써 연구 참여를 즉시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대한민국 국적 유무

① 대한민국 국적이 있음(   )   ② 대한민국 국적이 없음(    )

3. 대학 분류

① 국내 4년제 대학         ② 국내 2, 3년제 전문대학        

③ 국내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원격대학)         ④ 기타

4. 학교 소재지 (예: 서울)

※ 특별시와 광역시는 도시 이름을 기입하고(예: 서울), 그 외 시/군의 경우 도(예: 충청도)까지 입

력하시오.

(                    )

5. 주전공 (※ 주전공이 2개 이상인 경우 복수 응답하시오)

전공 전공 전공 전공
① 인문학 ⑤ 경영학 ⑨ 교육학(사범대) ⑬ 의학

② 사회과학 ⑥ 공학 ⑩ 생활과학 ⑭ 기타

③ 자연과학 ⑦ 농업생명과학 ⑪ 수의학

④ 간호학 ⑧ 예체능 ⑫ 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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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5학년이상   

  

7. 나이 (예: 19)

※ 만 나이를 기입하십시오. 2000년생이면서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만 19세입니다.

(                    )

8. 재학 여부: ① 재학  ② 휴학  ③ 기타      

※ 2020-1학기에 등록하여 대학을 다니고 있는 경우 ‘재학’에 체크하시오.

9. 나의 혼인 관계: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10. 부모에 대한 일반적 사항 (※ 선택문항)

11. 부모와의 동거 여부

① 부모 모두와 함께 살고 있음       

② 부모 중 한 명과 함께 살고 있음      

③ 부모 모두와 떨어져 살고 있음 – 자취, 하숙, 친척집 등      

12. 나와 부모의 관계

① 부모 모두와 왕래가 없고 관계가 단절됨       

② 부모 중 한 명과 왕래가 없고 관계가 단절됨       

③ (①번과 ②번 모두에) 해당 없음       

문장 그렇다 아니다 기타

1 나의 아버지는 살아계신다.

2 나의 어머니는 살아계신다.

3 나의 아버지는 나의 친아버지이다.

4 나의 어머니는 나의 친어머니이다.

5 나의 부모는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6

나의 부모는 두 분이서 함께 살고 있다.

(※ 주말부부 등 직장이 멀어 휴일에만 함께 

지내시는 경우에는 ‘기타’에 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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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모의 경제적 지원

① 학비 및 생활비(주거비 포함)를 모두 부모가 지원해주고 있음      

② 학비 및 생활비(주거비 포함)를 1/2 이상 부모가 지원해주고 있음    

③ 학비 및 생활비(주거비 포함)를 부모와 반씩 나누어 부담하고 있음   

④ 학비 및 생활비(주거비 포함)를 1/2 이상 스스로 마련하고 있음      

⑤ 학비 및 생활비(주거비 포함)를 모두 스스로 마련하고 있음      

14. 부모의 최종 학력

어
머
니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2, 3년제 대학 졸업 ⑤ 4년제 대학 졸업 ⑥ 석사 졸업

⑦ 박사 졸업 ⑧ 박사 이상 ⑨ 모름

아
버
지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2, 3년제 대학 졸업 ⑤ 4년제 대학 졸업 ⑥ 석사 졸업

⑦ 박사 졸업 ⑧ 박사 이상 ⑨ 모름

15. 가족의 경제적 수준

① 하       ② 중하       ③ 중       ④ 중상       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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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한국판 부모기대 부응 척도(K-LPEI)

※ 다음 문항을 읽고, '부모기대'와 '자기수행'의 두 가지 측면에서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과정에서 많은 심리적 불편이 느껴지는 경우, 

현재 인터넷 창을 종료함으로써 연구 참여를 즉시 중단해주시기 바랍니

다.

Ÿ 부모기대: 현재 당신은 부모님으로부터 이러한 기대를 얼마나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Ÿ 자기수행: 현재 당신은 얼마나 이런 식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1. (1-A) 부모님은 내게 뛰어난 학업성적을 받기를 기대하신다.

2. (1-B) 나는 뛰어난 학업성적을 받고 있다.

3. (2-A) 부모님은 내 학업 성적이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해주기를 기대

하신다.

4. (2-B) 부모님은 내 학업 성적을 자랑스러워하신다.

5. (3-A) 부모님은 내게 겸손하고 예의 바르기를 기대하신다.

6. (3-B) 나는 겸손하고 예의 바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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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A) 부모님은 내게 키 크고 잘생긴 (혹은 예쁜) 사람과 사귀기를 

기대하신다.

8. (4-B) 나는 키 크고 잘생긴 (혹은 예쁜) 사람과 사귀고 있다.

9. (5-A) 부모님은 내게 누구를 사귀기 전에 부모님의 허락을 구하기를 

기대하신다. 

10. (5-B) 나는 누구를 사귀기 전에 부모님의 허락을 구한다.

11. (6-A) 부모님은 내게 재정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을 만나보길 기대

하신다.

12. (6-B) 나는 재정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

13. (7-A) 부모님은 내게 남들보다 학업적으로 우수하기를 기대하신다. 

14. (7-B) 나는 남들보다 학업적으로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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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8-A) 부모님은 내게 연애할 때 학력이 높은 사람을 만나보길 기대

하신다.

16. (8-B) 나는 연애할 때 학력이 높은 사람을 만난다.

17. (9-A) 부모님은 내게 부모님과 가문을 빛내주기를 기대하신다.

18. (9-B) 나는 부모님과 가문을 빚내주고 있다.

19. (10-A) 부모님은 내가 집 밖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히 하기를 기대

하신다.

20. (10-B) 나는 집 밖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히 한다. 

21. (11-A) 부모님은 내게 책임감이 있기를 기대하신다.

22. (11-B) 나는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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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2-A) 부모님은 내게 부모님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대학에서 공부

하기를 기대하신다.

24. (12-B) 나는 부모님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

25. (13-A) 부모님은 내게 성숙하게 행동하기를 기대하신다.

26. (13-B) 나는 성숙하게 행동하고 있다.

27. (14-A) 부모님은 내게 상대의 집안 배경을 고려하여 데이트할 상

대를 고르기를 기대하신다.

28. (14-B) 나는 상대의 집안 배경을 고려하여 데이트할 상대를 고른

다.

29. (15-A) 부모님은 내게 조심스럽게 말하고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지 

않기를 기대하신다.

30. (15-B) 나는 조심스럽게 말하고 남들을 불쾌하게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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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문항들은 대학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에 관한 것들입니다. 

각 문항들을 잘 읽고 최근 당신의 생각과 상태를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를 고려

하여 9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체크하여 주십시오. 응답 과정에서 많은 심리적 

불편이 느껴지는 경우, 현재 인터넷 창을 종료함으로써 연구 참여를 즉시 중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3> 대학생활 적응 척도(SACQ) 중 개인-정서적응 문항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  ―――→

１
근래에 나는 긴장되거나 신경이 
예민해져있다. 1 2 3 4 5 6 7 8 9

２ 최근에 나는 기분이 매우 우울하다. 1 2 3 4 5 6 7 8 9

３ 나는 근래에 피곤할 때가 많다. 1 2 3 4 5 6 7 8 9

４
홀로 선다는 것, 나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1 2 3 4 5 6 7 8 9

５
나는 최근에 내 감정을 잘 조절할 
수가 없다. 1 2 3 4 5 6 7 8 9

６ 나는 최근에 식욕이 좋다. 1 2 3 4 5 6 7 8 9

７ 나는 머리가 아플 때가 많다. 1 2 3 4 5 6 7 8 9

８

나는 최근 학교상담소나 교외 
심리상담기관을 찾아가 도움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다.

1 2 3 4 5 6 7 8 9

９
나는 최근에 체중이 많이 줄었다. 
(혹은 늘었다). 1 2 3 4 5 6 7 8 9

１０
나는 최근 너무 쉽게 화가 나곤 
한다. 1 2 3 4 5 6 7 8 9

１１ 나는 잠을 잘 자지 못한다. 1 2 3 4 5 6 7 8 9

１２
때때로 생각이 쉽게 뒤죽박죽 
되어버린다. 1 2 3 4 5 6 7 8 9

１３
나는 대학에서 드는 비용에 대해 
걱정이 많이 된다. 1 2 3 4 5 6 7 8 9

１４
요즈음 나는 건강상태가 좋은 것 
같다. 1 2 3 4 5 6 7 8 9

１５
나는 대학생활에서 부딪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 2 3 4 5 6 7 8 9

※ 굵은 글씨는 역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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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문항들은 부모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들입니다. 부모님을 머릿속에 그

려보신 후 각 문항을 읽어 가면서, 문항들이 당신의 생각이나 느낌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생각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 ───── 매우 그렇다 (5)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체크 하여 주십시오. 응답 과정에서 많은 심리적 불편이 느껴

지는 경우, 현재 인터넷 창을 종료함으로써 연구 참여를 즉시 중단해주시기 바

랍니다.

<부록 4> 심리적 독립척도(PSI) 중 갈등적 독립 문항

문 항

전 혀

그렇지않다

←

매 우

그렇다

→

1
때때로 부모님은 나에게 짐(부

담)이 된다.
1 2 3 4 5

2
나는 부모님과 항상 불화상태에 

있는 것 같다.
1 2 3 4 5

3
내게 있는 문제 중 많은 부분은 

부모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4
나는 부모님을 좀 더 신뢰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1 2 3 4 5

5
나는 부모님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만 한다.
1 2 3 4 5

6
나는 때때로 부모님에게 꾸지람

을 받고 있는 듯이 느껴진다.
1 2 3 4 5

7
나는 부모님이 나를 마음대로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
1 2 3 4 5

8
나는 내키지는 않지만 부모님에

게 어떤 의무감을 느낀다.
1 2 3 4 5

9
부모님은 나에게 너무 많은 것

을 기대한다.
1 2 3 4 5

10 종종 나는 부모님이 나를 좀 더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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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으로 대해주길 바란다.

11 부모님에게 가끔씩 화가 난다. 1 2 3 4 5

12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

라고 시키실 때, 그 일은 하기 

싫다.

1 2 3 4 5

13

부모님의 생각이 아무리 좋은 

것일 경우에도 부모님의 생각이

기에 듣기가 싫다.

1 2 3 4 5

14

학교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지 

못할 때 나는 부모님을 실망시

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5
부모님이 나를 부모님 편이 되

도록 조종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1 2 3 4 5

16
나는 부모님과 사소한 일로도 

언쟁을 한다.
1 2 3 4 5

17
부모님은 때때로 나를 당황하게 

한다.
1 2 3 4 5

18
나는 때때로 부모님을 부끄럽게 

여긴다.
1 2 3 4 5

19
부모님이 나를 평가할 때면 화

가 난다.
1 2 3 4 5

20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때때로 기분 나쁘

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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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한국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단축형(K-MC-13)

※ 다음은 평소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 느낌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씩 

읽으시면서 예, 아니오 중 하나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한 문제도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 과정에서 많은 심리적 불편이 느껴지는 

경우, 현재 인터넷 창을 종료함으로써 연구 참여를 즉시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질문 내용 예 아니오

１ 남이 잘 된 것이 매우 부러웠던 적이 있다.

２ 내 뜻대로 하지 못했을 때, 가끔씩 나는 분하게 느낀다.

３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끔 짜증이 난

다.

４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일을 포기한 

적이 있다.

５
다른 사람들이 격려해주지 않는다면, 간혹 내 일을 처리

하기가 힘들 것이다.

６ 나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은 경우가 몇 번 있다.

７ 누구와 얘기하건 간에 나는 항상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８
실수를 했을 때 나는 항상 기꺼이 실수를 인정하려고 

한다.

９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일부러 한 적은 

없다.

１０
나는 항상 예의 바르며 심지어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한테도 그렇다.

１１
사람들이 내 생각과 아주 다른 얘기를 할 때에도 지루

하게 느낀 적은 없다.

１２
윗사람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발심을 느낀 적이 있

다.

１３
용서하거나 잊어버리지 못하고 때로 복수하려고 한 적

이 있다.

※ 굵은 글씨는 역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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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discrepancies 

between parental expectations and actual selves on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maladjustment, and to examin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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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ing role of conflictual independence in this relationship.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questionnaire research 

with South Korean college students(N=271). Korean version of 

Living up to Parental Expectations Inventory(K-LPEI), 

Personal-Emotional adjustment items from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SACQ), Conflictual Independence items 

from 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PSI), Korean version of 

Marlowe Crowne 13 Items Social Desirability Scale(K-MC-13) 

were used. The major results from statistical analysis of 

correlation, regression, and mediation are as follows.

First, perceived discrepancies with parental expectations were 

positively related to Korean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maladjustment. However, perceived parental expectations per se 

were not associated with psychological maladjustment.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discrepancies with 

parental expectations and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maladjustment was fully mediated by conflictual independence 

from parents. This result indicates that students who perceive 

high discrepancies between actual selves and parental 

expectations tend to report low levels of conflictual 

independence, and be less psychologically adjusted to colleg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erceived discrepancies with 

parental expectations may induce conflictual emotions(i.e., 

excessive guilt, anxiety, responsibility, resentment, and anger) in 

relation to parents, which lead to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maladjustment. Implications for counseling practice 

and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when college students are suffering from psychological 

maladjustment associated with their parental expec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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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selors should examine separately their parental expectations 

and actual selves. If necessary, counselors can help to reduce 

the present discrepancies to a realistic level by improving 

communication reciprocity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 In 

addition, when college students are experiencing psychological 

maladjustment due to the discrepancies with parental 

expectations, counselors can decide to implement specific 

counseling practice which reduces the clients’ conflictual 

emotions toward parents, such as facilitating their psychological 

individuation from parents.

For future studies, special groups such as college students who 

are overly living up to parental expectations or living up to 

extremely high levels of parental expectations should be 

examined. An examination of college students with various 

cultural backgrounds is also needed, since it may yield different 

results from this study. Furthermore, in addition to academic and 

career areas, further exploration on dating concerns is required 

when investigating the impact of perceived discrepancies with 

parental expectations. Additionally, more comprehensive research 

is needed, which encompasses every aspect of highly mature 

parent-child relationships, where high levels of intimacy, 

reciprocal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as well as psychological 

separation, are achieved. Finally, additional research exploring 

the causal influence of the perceived discrepancies with parental 

expectations is needed.

keywords : College students, Parents, Expectations, Conflictual 

Independence, Psychological Maladjustment

Student Number : 2018-2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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